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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간암의 원인  

• B형 간염 

• C형 간염 

• 알코올성 간 질환 

• 그 외에는 원인 불명 

 

2) 간암 조기검진 방법  

• B형 간염, C형 간염 보유자 및 고령의 남성은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인 
검사를 받는 것이 좋음 

•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간 건강 검진을 받으면 됨 

• 간암은 조기 발견이 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함 

 

3) 간암 생존율 증가 원인 

• 간암 조기 발견이 증가하였고 조기 발견으로 인해 간 이식 성공률이  
80% 이상임 

• 의료 기술과 수술법이 발달함 

• B형 간염 예방 접종의 증가로 간암의 원인인 간염 질환을  
예방할 수 있게 됨 

 

 

 

 

 



-3- -3- 

1) 간암의 유전 여부  

• 간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B형 간염은 B형 바이러스 보유자인 
어머니에게서 감염되는 것이지 유전되는 것이 아님 

• C형 간염은 혈액으로 인한 전파이며 위생 관리가 중요함 

 

2) B형 간염 항체 수치 하락 가능성 여부  

• B형 간염 항체 보유자라도 시간이 지나면 항체의 수치가  
낮아질 수 있음 

•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다시 하면 B형 간염 항체의 수치가 상승함 

 

3) 민간요법의 부정적인 부분 

•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독성물질이 간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으니 
주의해야 함 

• 민간요법에 의한 시간 지체로 완치 기회를 놓칠 수 있음  

 

4) 간 이식 시 간암 재발 여부 

• 간 이식의 경우 간을 모두 떼어내는 것이므로 간암 초기에  
간 이식을 받으면 거의 재발하지 않음 

• 간 절제술을 받으면 간암의 재발은 높은 편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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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간이식 공여자의 간 기능 저하 여부 

• 간은 재생을 잘 하는 장기이므로 간 절제로 인한 간 기증자의  
간 기능 저하는 절대 없음 

• 간 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 기증자가  수술을 받고 나서  
후유증이 생기면 안 됨 

 

6) 오해와 진실 

Q1. 동물의 간을 먹으면 간암을 완치할 수 있다?  X 

• 동물의 간과 간암은 전혀 상관없음 

• 동물의 생간을 섭취할 경우, 기생충이 생기거나 세균 번식이 될 수 
있으므로 조심해야 함 

 

Q2. 해장국은 간을 해독해 준다?  O 

•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먹으면 해독해 줄 수 있음 

• 다만, 과하거나 기름지면 오히려 간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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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간암의 원인이 되는 B형 간염의 감염을 막아야 함 
(모자감염을 막아야 함) 

 

2) B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 

• 어렸을 때 치료할 필요는 없고 B형 간염이 발현되는  
청장년기에 치료하면 간경변, 간암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

• B형 간염이 있는 경우 음주, 과도한 체중 등을 지양해야 하며  
생활 수칙을 잘 지켜야 함 

 

3) B형 감염자와 같이 간암 고위험군에 속한다면, 6개월에 한 번씩 
정기검진을 받아야 함 

 

 


